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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압도적 연비 매력적…기아차 ‘K7 하이브리드’ 시승기

올해 6월 출시한 기아차 K7 프리미어
가 현대차 그랜저를 제치고 준대형차 시
장 1위를 달리고 있다. 9월에만 6176대
가 팔려 3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량
1위에 올랐고, 그랜저(4814대)와 비교해
28%나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차
가 3년 만에 선보인 부분변경 모델인 k7
프리미어는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Pi 등 다섯
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 중
가장 매력적인 모델은 2.4 하이브리드
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왕복 200km에
걸쳐 K7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다.

뀫고속도로 실연비 19kmL 이상, 연비만으로도 매력적
8월 유류세 인하혜택이 종료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하
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
고 있다. 같은 등급의 차를 타면서 유류
비가 1.5배∼2배 가량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큰 차체와 높은 배기량 때문에 연료 효
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준대형 세
단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매력적
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K7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인연비는
16.2km/L(시내 16.1, 고속 16.2)다. 3.0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10.0km/L)와
비교해 60% 이상 더 효율적이다. 준대
형 세단의 여유로운 공간과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누리면서 소형차급

의 연료 효율성도 누릴 수 있다면 선택
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실제연비는 더 놀랍다. 3.0 가솔린 모
델도 8단 변속기와의 조합을 통해 실연
비가 13∼16km/L 수준으로 높은 편이
지만,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변속
기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고속도로 60k
m 구간에서 17∼19km/L, 꽉 막힌 서울
시내 30km 구간에서도 13∼14km/L 수

준의 매력적인 실연비를 기록했다.
저속구간에서는 엔진 구동 없이 전기

모터만 작동해 효율성과 정숙성이 뛰어
날 수 밖에 없고, 중·고속 구간의 정속
주행 때도 전기 모터가 작동해 연료 효
율성을 높여준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3.0 가솔린 모델과 2.4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하는데 두 모델의 가격 차이

도 크지 않다. 3.0 가솔린 노블레스 모델
의 가격은 3593만 원, 2.4 하이브리드 프
레스티지 모델의 가격은 3622만 원으로
29만원 차이다.

한층 강화된 첨단 안전 사양도 매력적
이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
니터 등의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
DAS)를 장착했다. 흡차음재 보강을 통
해 이전보다 전체적인 NVH(Noise 소
음, Vibration 진동, Harshness 불쾌
감)도 개선됐다.

배터리는 평생 보증, 전용 부품은
10년/20만km(선도래) 무상 보증으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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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급연비’ 준대형세단의혁명
공인연비 16.2km/L 효율성 높아
가솔린 모델과 가격 차이도 작아
안전사양강화·배터리도평생보증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와 진화된 첨단 편의사양 , 16.2km/L라는 뛰어난 공인연비를 앞세워 준대형 세단 시장에
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기아차

실내 인테리어

르노삼성자
동차는 태
풍으로 피
해를 입은
고 객 에 게
10월 말까

지 구매 전 차종 50만 원 추가 할인을 실시
한다. 신차 추가 할인은 본인, 배우자, 본
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
자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10월 구매 혜택
과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
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
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
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 원 한
도)한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내 차 사랑 수리비 지
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7일부터 ‘메르
세데스-벤츠 윈터 휠 & 타이어 패키지’ 사
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철 안
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고안된 토탈 솔루션
패키지 상품으로 순정 휠, 콘티넨탈 윈터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센서, 허브캡으로
구성된다. 패키지를 구해하면 3번의 겨울
시즌에 물류센터에서 무상 호텔(보관) 서
비스를 제공한다. 10월에 패키지를 예약
구매하고 11월 장착을 완료하면 17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순정 골프 스포츠
백과 컴팩트 우산 세트 또는 로고빔 프로
젝터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고, 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무선 충전거치대도 사은
품으로 제공된다. 원성열 기자

르노삼성, 태풍 피해 고객 지원

벤츠 ‘윈터 휠 & 타이어 패키지’

9월 수입차 판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대를 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204대로 집계
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의 1만
7222대 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수입차 2만대 돌파는 메르세데스 벤츠
가 이끌었다. 9월 한 달 동안 7707대를 판
매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수입차 시장 1위
를 지켰다. 2위는 BMW 4249대, 3위는 아

우디 1996대다.
벤츠의 9월 판매량은 르노삼성(7311

대), 쌍용차(7275대), 한국GM(4643대) 등
국산 완성차 업체보다 더 많다. 현대·기아
차(시장 점유율 66.9%)에 이어 국내 승용
차 판매량 3위(시장 점유율 6.5%)를 기록
했다. 9월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
르세데스-벤츠 E 300(1883대), 아우디 Q
7 45 TFSI 콰트로(1513대), 메르세데스-
벤츠 E 300 4매틱(1210) 순이다.

한편 일본차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두 달째 급감했다. 9월 일본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9.8% 줄었다. 토요타가
374대로 전년 동월(981대) 대비 61.9%
감소했고, 닛산은 46대로 전년 동월
(360대) 대비 87.2%, 혼다는 전년 동월
(934대) 대비 82.2% 축소된 166대 판매
에 그쳤다. 반면 렉서스는 469대로 전년
동월(313대)보다 49.8% 증가했다.

원성열 기자

9월 수입차판매, 올해들어첫 2만대돌파

벤츠, 7707대 판매…압도적 1위
일본차는 전년 대비 59.8% 감소


